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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우리의 긍지                     16-04-30

해외에 살고 있는 한인 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한인의 피를 갖고 태어난 것을 큰 긍지로 삼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총선을 치르고 난 후에 한국의 정가에서는 “여당이 참패했다.”, “대통령이 한국의 경제를 파탄으로 이끌었다.”,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라” 등등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대학원에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유학 온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한국 정국에 대한 각나라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 보았습니다.  몽고와 태국 유학생들은 말했습니다. “코리아는 우리들의 선망의 국가입니다. 적대 정권을 코앞에 두고 불안 한 상황에서도 단시일 내에 세계를 놀라게 한  경제를 일으킨 나라이고 사회와 문화적인 면에서도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모아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인들은 어찌하여 실패한 정권이라고 현 정권에 비난을 퍼붓습니까?”  저는 적절한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했다는 보도가 모든 매체를 메웠습니다. 한 야당보다 당선된 의석수가 한 석 적다고 참패라고 보도되었습니다. “기대보다 못한 총선 결과”라는 보도가 아니고 “참패”라는 보도였습니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의원들 중 거의 모두가 여당에 복당를 원하고 있는 만큼 그들이 복당한다면 여당은 여전히 제일 당이 될 텐데 참패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 정권의 “경제 실정과 파탄된 경제사정에 대하여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요구도 거센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제가 파탄에 가까운 지 객관적으로 국제통화기금 (IMF)이  183개 국가를 조사해서 발표한 2016년 순위를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국민 한 사람당 군내 총생산량 (GDP) 순위를 보았습니다. 1위는 $132,000로 카타르 (Qatar)이고. 2위는 $85,253인 싱가포어, 마국은 $55,805로 10위, 일본이 $38,054로 27위, 그리고28위인  대한민국이 $36,511로 일본 바로 다음이었습니다. 북한은 183개 국가의 명단에도 끼어 있지 않았습니다.  끼었다면 아마도 최하였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48위, 이스라엘이 $33,656으로 33위, 중국은 $14,107로 84위를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183개 국가 중에서  28위라면 경제를 망쳤거나 파탄시킨 국가는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다음으로 실업률 순위를 보았습니다. 실업률 조사는 2010년 부터 2015년에 걸친 조사이기 때문에 모든 숫자가 최신  숫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식 실업률은   4.9%를 기록하여196국가 중 멕시코와 함께 공동 42위였습미다. 이 숫자의 신빙성을 신뢰하지 않으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든 국가를 같은 잣대로 측정한 자료이기 때문에 비교순위를 어느 정도 믿을 만 하다고 봅니다.  196국가중에사 42라면 그다지 한탄할 실업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 국민의 행복지수를 찾아보았습니다. 2016년의  조사결과라고  주석을 달고 발표한 순위입니다. 10점 만점의 행복지수 1위와 2위는 7.526과 7.509를 얻은 덴마크와 스이스가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7.104로 13위이고 대한민국은 5.835를 기록하여 58위였습니다. 1등만을 지향하는 한인들로부터 행복지수를 높게 받기는 쉽지 않겠지만 196개의 조사 대상국에서 58를 차지했다면 과히 나쁜 지수로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은 5.921로서 53위였습니다. 이런 모든 지수를 종합해 보면 대한민국은 비교적 잘 발전한 자랑스러운 국가인 것 같지 않습니까?  비록 국내의 정치인들이 혹평하는 대한민국이지만, 대한민국의 정부를 맡아 온 지도자들이  괜찮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여야 어느 쪽이 이겼다하도 질서를 무너뜨릴 정도로 절못 다스린 나라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끝
